
우레탄페인트, 폐암 유발 가능성
행정법원, 12년 방수작업 산업재해 인정 … 6가크롬 경화제 함유

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페인트공에게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(57.여)씨가 <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

인정해 달라>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월6

일 발표했다.

재판부는 “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 지하실,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

암성 물질인 6가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

폐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‘고 판결했다.

또 “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

하고, 의학적·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, 발병 경위,

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것”이라고 강조

했다.

K종합방수에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며 6가크롬 화합물

인 크롬산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

대로 요양신청을 했다.

그러나 공단이 “최씨가 일한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

장시간 계속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,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”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

소송을 제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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